
신현실성으로써의  대중매채의  세계  
 
표창:  올해 칸토날은행 미술상은 장정연씨에게로 돌아갔다. 
 
비젤란드지역의  칸토날  은행의  미술상은  화가  장정연씨에게  수여됨 . 
바젤란드  미술관에서  „레기오날레  8“의  미술상으로  상금  10.000 프랑켄을  지급하였다 . 
 
 
이와 같은 미술상이 화가 장정연(41)씨에게는 처음으로 받는 상이 아니다. 이미 프랑스 파리 
보자의 국립미술대학교에서 학위를 수여받았다. 학위를 받은 후에 1995년 „파리의 
Talent“ 의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더불어 세개의 상을 받았다. 또한 파리의 젊은국제 
예술가들의 모임인 시테에서 화가의 작품성을 인정받고 전세계 국제 젊은 작가 들과 함께 
미술가로써의 국제적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장정연씨는 8년전부터 여기(스위스 바젤) 에서 
작품활동을 하였으며 바젤란드의 예술관에서 열린„셀렛션“ 에 참가하여 미술비평가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와 같은 계기로 작가는 바젤에 거주하면서 프랑스와 쥬리히에서 
작품활동을하였다. 
화가의 작품들은 잡지와 작가자신이 찍은 사진들과 또 종래의 사진들, 그리고 대중매채를 
통해서 작품의 아이디어와 동기를 작품소재로 삼았다. 바젤란드의 칸토날은행이 올해의 
화가상으로 장정연씨를 선정한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화가는 여성을 직관하는 
냉철한 관찰력과 이로인해서 자기주장과 자기의식이 강한 여성상 즉 당돌함과 활기찬 
여성들을 주재로  작품을 잘 표현했다. 이것은 곧 작가 자신이 이러한 여성상들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더 나아가서 1980년대와 90년대의 광고와 대중매채의 미학에 대응하는  
동시에 현실적이면서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장씨는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자기 삶의 주인적 의식을 가진 여성들을 주재로 작품을그렸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진 여성상은 50년도의 대중적 상을 다시 엿볼수있게한다. 여성들을 
직관하면서 그때 그때의 순간과 개인적 순간들을 영화를 보는것처럼 관찰할수가있다. 
왜냐하면 작가의 그림들이 영화와 같은 양식에 비유되기때문이다. 여류화가는 또한 
당돌함과 자기주장이 강한 여성뿐만이 아니라 의심과 불안의 순간을 자아내고. 불확신이 
커가는 순간들 이러한 다른편의 여성상을 우리에게 비추어준다. 
 
화가는  실재적인  대상에  관심을  가지는것이  아니라 ...  
 
여성을 주재로한 그림옆에 최근 작가의 작품들은 그 전의 작품들에서와 는 달리 추상적인 
형태로  외부윤곽을  정하고 내면으로 장식적인 것을 소재로 창문을 주재로한 실내장식을 
꾸민것을 볼수가있다. 바젤란드 예술관에서의 전시품은 무엇보다도 벽을 도배로 장식하고 
안에 여성의 모습을 그려 서로 조화를 시켯고 게이샤 모습의 여인을 거울에 그림을 
그린것이나, 여자가 한 손에 담배를 들고 불을 붙이는 모습 혹은 손가방을 든 여자의 모습을 
알루미늄재료에 그렸다. 중요한것은 여러다양한 재료표면들을 사용한 점이다. 예를들면 
거울에 그림을 그린것이나 손가방에 그림을 그린것 또 부엌용품들에 그림을 그린것들을 
들수가있다. 일상용품들이 화가의 그림에 사용되었고 또  이러한 작품들은 연극무대의 
그림이나 무대 설치를 연상시키게한다. 장씨에게 주어지는 찬사는 사진기술을 작가의 
작품에 중요한 부분으로 삼는것이다 : „실재적인 대상에 관심을 가지는것이 아니라 사진에 
관심을 가지는것이다. 실재사물이나 대상들을 사진으로 찍었을때 사진 그 자채에서 
실재사물과 다른 많은 허구성이 비추어지는것을 볼수가있다; 작가는 이러한 실재성과 
허구의 관계를 가진 사진기술에 큰 관심을 가지며 작가의 작품에 사진과 같은 허구를 
표현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작가의 작품들이 사진사실주의나 초사실주의에 경쟁을하는것은 
아니다.“      


